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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국회 찾아 '지방의회법' 조속 처리 건의
-행안위원장 및 발의 의원 면담…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보 강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으로 위촉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안 의장은 25일 협의회로부터 TF 단장 임명장을 수여받고, TF 출범과 함

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현실에 맞는 제도개

선 과제를 검토하는 등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

에 착수했다.

이어 안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남종섭 협의회장(경기

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추진 TF 최종현 단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이광희, 신정훈, 강득구

국회의원을 잇달아 만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광희, 신정훈, 강득구 의원

은 각각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이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지방자치법’에 분산된 지방의회의 권한과 운영 근거

를 별도 법률로 체계화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



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안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챙기는 풀

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며 "그런데도 정작 의회 스스로 조직과 예산

을 결정할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기구 조직권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같은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조차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이 행정수도 완성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

다. 그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실질적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방

의회의 자율권과 위상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완성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 과제”라고 말했다.

끝으로 안 의장은 "9월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지방의회법'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조속한 통과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국회에는 신정훈, 신동욱, 이광희, 장경태, 강득구, 이해식 의원이 각

각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 6건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